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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여호수아와 백

성은 하나님만 섬기

기로 굳게 맹세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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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몹시 늙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러 지도자를 불러 모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도다.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항상 친근히 대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세겜 땅에 모으고 다시 말하였습니다.

하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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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 조상으로 삼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

서 너희 조상을 이끌어 내셨느니라.

그리고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셨고 아모리 사람들을 멸절시키

셨느니라. 발람이 너희를 저주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

고, 가나안 여러 민족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 이곳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심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다른 신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면

애굽의 신이든지, 아모리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제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은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푸셨으며, 항상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을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날 여호수아와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큰 돌을 성소 곁에 세웠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어 딤낫 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본문을 자세히 읽고 적어 보세요.

여호수아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며 적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던 110살 나이의 여호수아라면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나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75오늘의 공부



여호수아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은 어떠한

결심을 했는지 적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해 주신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백성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76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수아의 말은 아직도 살아 있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77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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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한 분에게만 충성을

고려의 장수 강조와 부대장 이현운은 거란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란의 왕 성종 앞에 섰습니다.

“이제라도 거란을 위해 일하는 용사가 되겠다면 목숨을 살려 주겠다.”

약삭빠른 이현운은“새 하늘 아래 거하게 된 지금 옛 하늘을 그리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성종을 위해 충성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강조는“나는 고려의 장수로서 나의 생명을 마치고 싶소!”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옆자리에 있던 이현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고려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용사된 몸으로서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느냐? 

죽어 마땅한 놈!”

결국 이현운은 나라를 팔고 목숨을 지켰으나 강조는 충성을

위하여 떳떳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나라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지켜야 할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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